
지스트, 산학협력협의체서 지역기업과 ‘맞손’
- 총장 취임 후 첫 행보… 광주‧전남 기업 대표 초청해 열띤 토론의 장 열어

- 신사업 창출 및 애로기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중추적 역할 약속

             

        ▲ 회의에 참석한 임기철 총장이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임기철 총장이 광주‧전남 지역의 기업 대표를 초청해 ‘산

학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일 취임 이후 첫 행보다.

지스트 산학협력연구관에서 19일(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임 총장과 기계공학부 

정성호 교수를 비롯해 ㈜유진시스템 이상호 대표 등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지스트 산학발전위원장과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나기수 회장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산학협력협의체는 지스트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주‧전
남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결성된 단체로, 지스트 교수 20여 명과 

광주‧전남 지역 59개 기업의 대표가 활동 중이다.

전문성 있는 기술 지원을 위해 ▴바이오 분과, ▴AI 분과, ▴소부장 분과를 구분해 

운영 중이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임 총장은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목받았다. 특히 대학과 기업 간의 현실적인 기술 격차를 해소하

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어 지스트 측에서는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공동연구개발을 제안했으며, 기업 대표 측에서는 

현장에서 기술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스트의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을 약속하며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했다.

임기철 총장은 “지금까지 대학과 지역기업 간에 논의되었던 수많은 산학협력 사업

은 허울 좋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스트와 기업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

다.

아울러 “지스트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들이 연계된 ‘통합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